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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Pfizer에 민사소송 제기
뇌막염 항생제 트로반 실험 어린이 11명 사망 … 85억달러 수준 소송

나이지리아가 세계적 다국적 제약기업인 Pfizer를 상대로 10월3일 형사소추와 함께 8조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10월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와 나이지리아 북부에 위치한 카노주 정부는 Pfizer가 

1996년 신약 임상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소추와 함께 85억달러(약 7조8000

억원) 수준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10월3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소송은 Pfizer가 카노주의 한 빈민촌에서 200명의 어린이와 유아를 상대로 뇌막염 항생제인 <트로반>을 다

른 약과 비교하는 임상실험에서 11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데서 비롯됐다.

나이지리아정부는 당시 Pfizer가 임상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않았으며 실험대상 

어린이들의 부모로부터 사전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묻고 있다.

실험과정에서 숨진 두 딸의 아버지인 무스타파 마이세킬리는 당시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갈 때만 해도 걷기

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었으나 몇 주만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당시 실험을 실시한 연구원들은 트로반이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

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카노주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Pfizer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숨진 원인은 트로반이 아니라 뇌막염에 의한 것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실험이 나이지리아 정부가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실시됐으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책임있고 윤

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해왔다.

당시 카노 인근에서는 6개월만에 1만2000명의 어린이들이 뇌막염으로 숨졌다.

트로반은 나이지리아에서의 실험 이후 수개월 만에 미국에서 성인 환자를 위한 약품으로 허가가 났으나 3년 

후에 환자의 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 발견돼 투약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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